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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안범진)은 2018. 6. 13. 실시 예정인

제7회 지방선거 서산시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 등록을 포기시킬

목적으로 경쟁후보자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을

적발하여공여자및전달자를구속기소하고, 수수자를 불구속 기소하였음

 이번 사건은 6. 13. 지방선거 관련『전국 최초 구속사례』로,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후보단일화’

명분으로 뒷돈을 주고받은 것을 신속히 적발하여 사건발생 20여일만에

구속함으로써금품선거는반드시처벌된다는인식을각인시킴

 검찰은 향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금품선거를
비롯한 6. 13. 지방선거 관련 불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

으로 단속해 나아갈 계획임

2018. 2. 28.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공보담당관 지청장 안범진

전화 041-660-4301 / 팩스 041-660-4439  

보 도 자 료

2018. 2. 28.(수)

자료문의 : 부장검사실

전화번호 : 041-660-4328

주책임자 : 부장검사 박주현

제  목
‘후보단일화’명목으로 경쟁후보자를 1,000만 원에 

매수한 서산시의원 출마예정자 등 2명 구속기소

Ⅰ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A○○(58세, 서산시의원 입후보예정자) / B○○(70세, A○○지지자·전달책)

C○○(40세, 서산시의원 입후보예정자)

A○○·B○○는 공모하여, 2018. 1. 26. 서산시의원 선거의 경쟁 입후보예정자

C○○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현금 1,000만 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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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사 경과

  2018. 2. 1.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A○○ 및 B○○ 고발

  2018. 2. 2.∼27. 피의자 사무실 등 압수수색·피의자 조사 등 수사

  2018. 2. 21. A○○ 및 B○○ 구속

  2018. 2. 27. C○○ 추가 입건

  2018. 2. 28. A○○ 및 B○○ 구속 기소, C○○ 불구속 기소

Ⅲ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

 【6. 13. 지방선거 관련 최초 구속사례】 이 사건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6. 13. 지방선거 전국 최초 구속사례로서, 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품선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각인시킨 사례임

 【금품선거에 대한 신속한 처벌】 검찰은 선관위 고발장 접수 직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실시하여 발생 20여일 만에 사건의 전모를 규명함으로써 경쟁

입후보예정자를 매수한 구시대적 금품선거범죄 사범 2명을 구속함

 【검찰·선관위의 유기적 공조】 검찰은 6. 13.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응, 2018.

1. 10. 『유관기관 협의회』개최를 계기로 선관위와 공조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사건 발생 직후부터 원활하게 협업하여 효율적 수사가 가능하였음

 【향후 계획】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금품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 선거개입·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 주요 선거범죄를 엄단할 방침임 ▧


